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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추진배경

□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‘14년부터 고정금리·
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 중*

    * (은행‧보험) 고정금리/분할상환, (상호금융) 분할상환 목표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

◦ 연도별 고정금리‧비거치식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제시하고 정기적
(반기별 등)으로 이행실적을 관리

□ 행정지도 실시 이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
분할상환 비율은 크게 개선*

    * 은행권 주담대(전세‧집단‧정책모기지 포함) 고정금리 비중 : (‘14년) 23.6%→(’23년) 51.8%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할상환 비중 : (‘14년) 26.5%→(’23년) 59.4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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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新행정지도 시행

-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(30%)을 신설하고, 
분할상환 목표비율 상향*(은행 +2.5%p, 상호금융‧보험 +5%p) 

    * ’24년 목표비율 : [은행] 일반주담대 62.5%, 장기주담대 85.0% [보험] 77.5% [상호] 55.0%

< 고정금리/분할상환 행정지도 실적 개선추이 >

은행 보험 상호금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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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다만,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낮고,

◦ 은행 자체 고정금리 상품 중에서도 순수고정금리보다는 혼합형
(5년 고정 후 변동) 금리 대출이 대부분*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한계

     * 금리유형별 비중(‘23말,%) : [순수고정(정책모기지)] 22.9 [혼합형]18.8 [주기형등]10.1 [변동형]48.2

⇒ 차주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은행 자체 순수
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할 필요

2. ’24년 新행정지도 주요 내용

◈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 신설
◦정책모기지를 포함한 기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은 동결
◈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은 소폭 상향 (은행 +2.5%p, 상호금융‧보험 +5%p) 

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 신설

현    행 신    설

대상
 전체 주담대

(정책모기지 포함)
은행 자체 주담대
(정책모기지 제외)

인정기준 순수고정, 주기형, 혼합형 등 + 순수고정, 주기형

목표비율
[일반] 52.5%

[장기(전세‧중도금‧이주비 제외)] 71.0%
30%

(전세‧중도금‧이주비 제외)

◦ (인정기준) 자체 주담대(정책모기지 제외) 中 약정만기 5년 이상의
순수고정 또는 주기형*(금리변동 주기가 5년 이상) 주담대 (잔액 기준)

    * 은행의 장기 자금조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기형 대출부터 취급 확대 유도

◦ (목표비율) 은행권 주기형 대출비중(’23년말 은행 평균 18%) 및 스트레스
DSR 도입에 따른 주기형 대출 확대 유인* 등 고려하여 30%로 설정

    * 변동형‧혼합형 상품 대비 낮은 스트레스 금리 적용 등

※정책모기지를 포함한 전체 주담대의 ’24년 고정금리 목표비율은
향후 금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은행‧보험 모두 동결

고정금리 행정지도 목표비율(%)

구 분 ‘14말 ’15말 ’16말 ’17말 ’18말 ’19말 ’20말 ’21말 ’22말 ’23말 ’24말

은행
일반주담대  20.0 35.0 40.0 45.0 47.5 48.0 50.0 50.0 52.5 52.5 52.5
장기주담대1) - - - - - - - - 68.5 71.0 71.0
은행 자체2) - - - - - - - - - - 30.0

보   험 - - 25.0 30.0 40.0 45.0 50.0 52.5 55.0 60.0 60.0

   주 : 1) 장기주담대(일반주담대 중 전세,이주비·중도금대출 제외) 지표는 ‘22년부터 시행
       2) 금번 신설 비율(장기주담대 중 정책모기지 제외, 실적은 5년 이상 주기형‧순수고정형만 인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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 기존 분할상환 목표비율 소폭 상향

◦ 전년도 목표달성 현황*, 추가 개선여력 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

    * ’23년 분할상환 실적 : [은행] 일반 59.4%, 장기 82.8% [보험] 81.3% [상호] 53.4%

- 은행 일반주담대 +2.5%p, 상호·보험 +5%p 상향 조정하되, 은행

장기주담대는 현재 분할상환 비중이 82.8%에 달하는 점을 고려,

목표비율을 현행 유지

분할상환 행정지도 목표비율(%)

구 분 ’14말 ’15말 ’16말 ’17말 ’18말 ’19말 ’20말 ’21말 ’22말 ’23말 ’24말

은행
일반주담대 20.0 35.0 45.0 55.0 55.0 55.0 57.5 57.5 60.0 60.0 62.5

장기주담대 - - - - - - - - 82.5 85.0 85.0

보   험 - 40.0 45.0 50.0 55.0 60.0 62.5 65.0 67.5 72.5 77.5

상호금융 - 15.0 15.0 20.0 25.0 30.0 35.0 40.0 45.0 50.0 55.0

3. 향후 계획

□ 금융감독원은 금번 행정지도(4.4일 시행)를 통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

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 예정

□ 아울러,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행정지도 목표

달성시 각종 출연료 우대 등 유인체계* 강화방안을 추진하고,

    *  일반주담대 고정금리‧분할상환 목표 달성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우대요율 적용中

       →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대출 목표달성으로 대체하는 방안 검토 등

◦ 은행권 장기 고정금리 확대를 위한 장기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

커버드본드*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

    * ①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우량자산과 ②발행기관(해당 금융기관)에 대한 

상환청구권을 함께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용을 높여 발행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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